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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무죄, 희생자 유죄-진실 왜곡,
편파수사 검찰본부 해체하라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 세 차례나 연기한 내용은 PD수첩에서 제시한 증거에 마

지못해 ‘뒷북 수사’에, 결국 경찰은 죄가 없다는 ‘면죄부 주기’ 와 모든 책임은 철

거민들에게 있다는 ‘책임 떠넘기기’ 뿐입니다. 화재원인이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

이라며 제시한 증거는 누가 어떤 액체를 뿌리고 있는 지 알 수도 없는 내용의 동

영상 뿐입니다. 

테러범은 철거민이 아니라 경찰입니다
참사 전 날 철거민들이 화염병 투척, 새총발사로 시민 안전을 크게 위협했답니다. 

하지만 1천 7백 경찰특공대 투입 근거인 19일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일 오전 농성자들과 경찰과 용역 사이

에 잠깐의 대치상황이 있었지만, 일반시민의 피해가 없었고 오후에는 주변 통행

도 자유로울 만큼 평화로웠다는 것을 이미 주변 상가 와 주민들이 증언하고 있습

니다. 용역깡패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화물질들이 다섯 

분이 열사가 죽어 마땅한 원인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김석기를 구속하고 이명박은 물러나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듯 진상을 규명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으면서 라디오 연

설에서 “진상규명이 먼저이고 책임규명은 그 다음” 이 원칙이라는 헛소리를 멈

추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기 청장은 경질뿐 아니라 구속ㆍ처벌이 필요하고, 나아

가 재벌ㆍ부자 들만을 위한 온갖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가 물러나야 합

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있는 사람에게만 좋고, 없는 사람은 죽어야 하는’ 

나라에서 계속 죽어가야 할 것입니다. 

1987년 박종철 열사를 살해하고 한 정권이 끝장났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 항

쟁의 역사가 다시 한 번 쓰여질 때입니다.   

2월 14일 오후4시
청계광장으로 모입시다!

첫째,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용산철거민 살인진압규탄 촛불추모대회

둘째, 분향소 조문에 함께합시다.
순천향병원 또는 용산 참사현장에서 조문하실 수 있습니다.

mbout.jinbo.net 접속하여 인터넷 분향 참여 및 추모 댓글 남깁시다.

셋째, 청와대 및 경찰청 항의 글 남기기
살인 만행을 자행한 경찰과 정부에 항의합시다.

넷째, 추모와 규탄 행동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합니다.

후원계좌_ 농협 067-02-302163 (예금주: 이종회)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용역깡패의 폭력을 피해 옥상망루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수천도의 화염에 휩싸여 돌아가셨습니다. 무릎 뼈가 다 으스러진 우리 막내는 목발을 집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용산 참사 이야기에 “법치주의”를 들먹이며 동문서답을 하시더군요. 말이 좋아 법이지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법을 지키라는 말을 하는 겁니까? 

30년 동안 장사하던 곳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하는 법, 서민들 쫓아내고 비싼 아파트 지어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재벌 기업들을 위

한 법, 용역 깡패들이 주민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을 퍼붓고 가게 담벼락에 시뻘건 페인트로 목 매달린 시체를 그려놓아도 내버려 두는 법, 우리 아버지들의 시신을 우리 유

가족들이 한 번 보기도 전에 아무런 동의도 없이 부검하고 난도질 하고도 검사가 법대로 한 일이니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법, 국민 다섯 명을 죽이고도 정부에서는 아무도 책

임지지 않는 법, 그런 법도 법이라고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검찰은 주범들은 가만히 두고 우리 철거민들만 구속시켰습니다. 모든 책임을 돌아가신 분들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지

고 우리 아버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 故 이상림 열사의 따님 현선씨가 쓴 글 중에서 

우리 아버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